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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of Pediatric Nurses: The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Skills and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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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 skills and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on the relation-

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atisfaction among pediatric nurses. Methods: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205 pediatric 

nurses working in children’s, general, and tertiary hospitals situated in Chungcheong province and Seoul. Data were collected in August and 

September 2022.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version 26.0 along with the PROCESS macro program. Results: 

Emotional intellig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and was a critical factor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pediatric nurses. Furthermore, 

communication skills and nurse-parent partnership had a serial double mediating effect. Conclus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signifi-

cance of conducting job satisfaction improvement programs, including strategies for augmenting emotional intelligence, bolstering com-

munication skills, and fostering nurse-parent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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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웰빙	추구와	더불어	건강	관

리에	관한	관심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양에서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전체	의료인

력의	53.4%를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직종으로[1]	환자와의	최접점

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2].	환자에

게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과	기

본	간호부터	특수	간호까지	전문적이고	숙련된	간호가	요구되지

만	간호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전문직으

로서의	자부심	결여와	전문성	및	기술	부족으로	확인되었다[3]. 

환자의	건강	회복,	증진	및	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들은	전
문적인	간호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전문적인	간호는	직무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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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았을	때	향상된다[4].

아동간호사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다른	신생아부
터	청소년까지	발달	수준이	다양한	아동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환아뿐만	아니라	환아의	입원으로	예민해져	있
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도	함께	돌보아야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5].	이로	인해	아동간호사는	다양한	정서적	긴장을	경험하

게	되고,	직업에	대한	불만족,	직무스트레스,	정신건강	문제	및	
소진의	위험에	노출되어	직무만족이	감소하고,	이러한	아동간호
사의	직무만족도는	직·간접적으로	환아의	안전과	건강	결과에	영

향을	미친다[6].	소아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

레스	및	이직의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병동	간호사

와	비교하면	소아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이직의도가	높

았고,	이직의도의	하위영역	중에서	직무만족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7].	따라서	아동간호의	질	향상에	중요한	요건인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직무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호사의	직무만족에	관한	문헌	분석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관

련하여	주요	예측변수	중의	하나가	감성지능이라고	하였다[8].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9].	감성지능은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10],	간호사의	높은	감성지능은	직무만족을	
향상시켜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11].	아동

간호에	있어	환아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는	환아	치료	결과

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아동간호사는	자신	및	타인의	감성을	

알고	이를	조절,	활용하는	능력인	감성지능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간호사의	높은	감성지능은	간호현장의	인간	상호관계에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12]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	이처럼	감성지능은	직무만족도

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과	직무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간호사의	높은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14].	특히,	아동간호사는	신체,	정서,	사회,	인지,	영적	
발달	수준이	다양한	환아의	정서를	이해하고[15]	아동의	부모가	

원하는	기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16]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	관

계	시	의사소통의	수단들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얼마나	잘하는

지를	의미한다[17].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와	대상자	간의	치료

적	관계	수립을	통한	성공적인	간호업무성과에	필요한	필수적	요

소로서[4],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8].	아동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부족은	간호사

와	환아	부모	간의	치료적	관계	형성에	장애를	주고	환아와	보호

자에게	불안을	초래하며	부모에게	불편함을	주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19].	아동간호사들은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

하지	못하고	업무	부적응	및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져	직무만족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20].	그러므로	아동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은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직무만족도를	높이

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동간호사의	의

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
십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아동에

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는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

의	협력적	관계로,	아동간호실무	영역에서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
모의	파트너십은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으며[22]	아동간호

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23,24].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의	파트너십은	부모와	아동의	

건강요구를	사정하고	부모가	아동의	건강관리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며,	부모에게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의견을	존
중하고	북돋우며	상호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25].	입원	아동의	

부모는	아동의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달하고,	양육	경험을	비롯
한	아동과의	소통으로	아동의	간호	요구를	대변하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자로[26],	아동의	질병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동

간호사는	부모에게	얻은	정보를	통하여	환아의	상태	및	발달에	

맞는	전문가	입장에서	양질의	간호중재	및	효율적인	간호업무수

행을	함으로써	간호사	자신의	직무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이

처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은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들의	관계를	설명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으로	아동간호사의	간호사-환아	부모	파

트너십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아동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성지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	이

들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영향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	전략을	세우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성지능과	직무만

족도와의	관계에서	아동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

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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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의	특성	및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파악

한다.

2)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
너십과	직무만족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3)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
너십과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

트너십을	매개변수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매개효

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청	및	서울지역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아동전문병원의	소아청소년과에서	직접	환자간호를	수행하고	있

는	경력	3개월	이상의	간호사를	편의표집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

준은	North	Carolina의	Pitt	County	Memorial	Hospital의	임상

등급	개발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27,28]	3개월	미만의	초보자의	
경우	직무만족을	측정하는	데	타당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상급초보자	미만인	3개월	미만의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표본크

기	산출을	위해	G*Power 3.1.9.4	프로그램(https://www.psy-

chologie.hhu.de/arbeitsgruppen/allgemeine-psycholo-

gie-und-arbeitspsychologie/gpower)의	다중회귀분석	검정	방

법을	이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투입변수는	일반적	특성	10문항,	예측변수	3개	
등	총	13개를	근거로	산출한	결과,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187명
이었다.	이를	근거로	자료수집	과정에서	탈락률	10%	정도를	고

려하여	총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자료	

기재가	불충분한	자료	5부를	제외하고	총	205부를	최종	자료	분

석에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도구의	개발자나	번역자로부터	사

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	연구도구는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	직무만족도를	측정하는	4개의	도구	
75문항과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9],	본	연구에서는	Wong과	Law	[11]가	개발한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을	Jung	[29]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감성	이해	4문항,	타인감성	이
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문항의	총	16문항으로	측
정한다.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7이었고,	Jung	[29]의	연구
에서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아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30].	본	연구에서는	Slatore	등[31]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Yang	

[32]이	개발한	중환자실	간호사의	치료적	의사소통	수행	수준	도

구를	Park과	Oh	[33]가	대상자	중심	의사소통	역량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생체	심

리사회적	관점	영역	4문항,	인격체로서의	환자	영역	7문항,	권한
과	책임의	분배	영역	3문항,	치료적	동맹	영역	5문항의	총	19문
항으로	측정한다.	Likert	6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6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수준이	높

음을	의미한다.	Park과	Oh	[3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였다.

3)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은	병원에	입원한	아동	간호에	대

해	공동	목표를	세우고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간호수행	과정의	

협력적	관계를	말하며[22],	Choi와	Bang	[22]이	개발한	아동간
호사용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호성	9문항,	조심성	2문항,	협력	3문항,	민감성	6문항, 
정보공유	3문항,	의사소통	4문항과	전문	지식과	기술	7문항의	총	
34문항으로	측정한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이	좋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

bach’s α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4)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

로	느끼는	정도로서	조직에	있어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https://www.psychologie.hhu.de/arbeitsgruppen/allgemeine-psychologie-und-arbeitspsychologie/gpower
https://www.psychologie.hhu.de/arbeitsgruppen/allgemeine-psychologie-und-arbeitspsychologie/gpower
https://www.psychologie.hhu.de/arbeitsgruppen/allgemeine-psychologie-und-arbeitspsychologie/g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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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정적	반응이나	태도를	말한다[34].	본	연구에서는	Song	

[35]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

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아동간호사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간호학	교수	2인,	아동병동	경력	
10년	이상	된	간호사	3인,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내
용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도구에서	업무환경	및	복리

후생,	인사제도관련요인,	동료관계요인,	상사관계요인	영역을	제
외한	직무	자체	관련	만족도	6문항이	내용타당도	지수	80%	이

상으로	확인되어	최종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충북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승인

번호:	CBNU-202207-HR-0156)을	받은	후	2022년	8월	1일부

터	9월	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병원	간호부에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았으며,	아동	병동,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의	부서장	협조를	
받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아동간호사에게	서면동의서

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설명문에는	수집한	자료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의	목적과	연구에	참여함으로	인
해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등을	명시하였으며,	연구	도중	언제든
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연구대상자의	익명성과	비밀보장의	
내용과	모든	자료는	연구	종료	후	폐기	처리됨을	기술하였다.	대

상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된	모든	설문지는	밀봉

된	봉투에	넣어서	연구자가	직접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회수하

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사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	26.0 program (IBM Corp., 
Armonk, NY,	USA)과	PROCESS	macro	프로그램(https://

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	변수들의	정도는	측정수준에	따라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검증은	indepen-

dent t-test,	one-way	ANOVA	및	Kruskal	Wallis	test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
너십,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

트너십을	매개변수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였다.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고,	직접효과,	매개효과는	Hayes	
[36]의	PROCESS	macro	Model	6	(2	mediator)를	적용하

여	분석하였다.	간접효과	검증은	95%	신뢰구간을	적용한	

10,000회의	편향조정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행
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및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대상자는	총	205명으로	모두	여성이었다.	대상자의	평균연령

은	31.64 ± 6.92세였으며,	20대의	비율이	102명(49.7%)으로	가
장	높았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120명(58.5%)이었으며,	종교는	없
는	경우가	135명(65.9%)이었다.	총	임상경력은	평균	8.04 ± 6.84

년이었고,	현재	소아청소년과에서의	경력은	평균	4.62 ± 4.17년

이었다.	부서에	따른	비율은	아동	병동	근무자가	117명(57.1%)으

로	소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근무자	88명(42.9%)보다	많았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종교	유
무(t	=	2.22, p = .028)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직무만족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able 1).

2.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 및 직무만족도 정도

대상자의	감성지능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84 ± 0.72점이었

고,	의사소통능력은	6점	만점에	평균	4.17 ± 0.67점이었다.	간호

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94 ± 0.44점,	직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45 ± 0.59점이었다(Table 2).

3.  대상자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r	=	.55, p < .001),	간호
사-환아	부모	파트너십(r	=	.44, p < .001)	및	직무만족도(r	=	.46, 
p < .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감성지능

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았고,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
십이	좋았으며,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직무만족도는	의사소
통능력(r	=	.40, p < .001),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r	=	.46, 
p < .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3).

https://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
https://www.processmacro.org/downloa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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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nd Differences in Job Satisfaction by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205)

Variables Categories N (%) or M ± SD
Job satisfaction

M ± SD t or F (p) Scheffé

Sex Female 205 (100.0) 3.45 ± 0.59

Age (yr) ≤ 29 102 (49.7) 3.49 ± 0.57 1.71 (.184)

30~39 68 (33.2) 3.35 ± 0.58

≥ 40 35 (17.1) 3.55 ± 0.65

31.64 ± 6.92

Marital status Single 120 (58.5) 3.47 ± 0.62 0.44 (.662)

Married 85 (41.5) 3.43 ± 0.54

Education College 32 (15.6) 3.36 ± 0.55 0.36 (.837)

University 163 (79.5) 3.47 ± 0.59

≥ Master 10 (4.9) 3.47 ± 0.72

Religion Yes 70 (34.1) 3.58 ± 0.65 2.22 (.028)

No 135 (65.9) 3.39 ± 0.55

Monthly income (10,000 won) < 300 67 (32.7) 3.51 ± 0.58 0.52 (.599)

300~399 104 (50.7) 3.43 ± 0.54

≥ 400 34 (16.6) 3.39 ± 0.74

Total clinical career (yr) < 5 86 (42.0) 3.51 ± 0.56 1.64 (.181)

5~9 51 (24.9) 3.35 ± 0.62

10~14 32 (15.6) 3.33 ± 0.52

≥ 15 36 (17.6) 3.56 ± 0.65

8.04 ± 6.84

Career in pediatric unit (yr) < 5 128 (62.4) 3.45 ± 0.57 1.53 (.465)

5~9 52 (25.4) 3.40 ± 0.59

≥ 10 25 (12.2) 3.56 ± 0.68

4.62 ± 4.17

Type of hospital Tertiary hospital 115 (56.1) 3.41 ± 0.62 1.90 (.153)

General hospital 52 (25.4) 3.59 ± 0.55

Children's hospital 38 (18.5) 3.40 ± 0.52

Current work unit Pediatric ward 117 (57.1) 3.47 ± 0.57 0.60 (.548)

NICU or PICU 88 (42.9) 3.42 ± 0.62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NICU =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ICU =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

Table 2.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Pedi-
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and Job Satisfaction              (N = 205)

Variables
Number 
of items

M ± SD Range

Emotional intelligence 16 4.84 ± 0.72 2.44~6.50

Communication skills 19 4.17 ± 0.67 2.16~5.95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34 3.94 ± 0.44 1.91~5.00

Job satisfaction 6 3.45 ± 0.59 1.83~5.00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4.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매개효과

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전에	다중회귀분석으로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검정	값은	1.82로	기준값인	
1.8 < d < 2.2의	범위	안에	있어[37]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0.8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
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은	1.244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대상자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

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매개

효과(mediating	effect)를	검정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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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and Job Satisfaction  (N = 205)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s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Job satisfaction

r (p) r (p) r (p) r (p)

Emotional intelligence 1

Communication skills .55 (< .001) 1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44 (< .001) .64 (< .001) 1

Job satisfaction .46 (< .001) .40 (< .001) .46 (< .001) 1

Table 4. Mediation Effect Analysis of Communication Skills and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
gence and Job Satisfaction  (N = 205)

Variables Categories β SE t p
95% CI

LLCI ULCI

Direct effect X → M1 .51 .05 9.29 < .001 .40 .61

X → M2 .08 .04 2.02 .050 .00 .16

M1 → M2 .39 .04 9.12 < .001 .30 .47

X → Y .25 .06 4.24 < .001 .13 .36

M1 → Y .06 .07 0.80 .426 – .09 .20

M2 → Y .36 .10 3.48 .001 .16 .57

Indirect effect Total .13 .04† .06†† .21§

Indirect 1: X → M1 → Y .03 .04† – .05†† .12§

Indirect 2: X → M2 → Y .03 .02† – .01†† .08§

Indirect 3: X → M1 → M2 → Y .07 .02† .03†† .12§

Total effect X → Y .37 .05 7.43 < .001 .28 .47

X = Emotional intelligence; M1 = Communication skills; M2 = Nurse-parent partnership; Y = Job satisfaction; SE = Standard error; CI = Confidence 
interval; LLCI = Lower limit CI; ULCI = Upper limit CI.
†Boot SE; ††Boot LLCI; §Boot ULCI.

Communication
skills

Pediatric
nurse-parent
partn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Job satisfaction

.39***

.51***
.08 .06

.36**

c = .25***

c = .37***

Significant effect
None significant effect

Note:

c’ = Direct effect; c = Total effect.
**p < .01, ***p < .001

Figure 1.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determined using PROCESS macro.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종교	유무를	통제요인으로	보정한	

후,	Hayes	[36]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6를	이용
하여	직렬	이중매개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대상

자의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β = .51, 

p < .001)을	미쳤으며,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
십(β = .39, p < .001)에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간

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β = .36, p < .001).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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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총효과(β = .37, 
p < .001)가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β = .25, p < .001)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

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매개효과(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10,000번	반복	추출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아동간

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단순

매개효과는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에	0을	포

함하는	Indirect	1	(X	→	M1	→	Y)의	.03 (- .05~.12)으로	나타

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

만족도의	관계에서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단순매개효과

는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에	0을	포함하는	

Indirect	2	(X	→	M2	→	Y)의	.03 (- .01~.08)으로	나타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

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직렬	

이중매개효과는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상한과	하한에	0

을	포함하지	않는	Indirect	3	(X	→	M1	→	M2	→	Y)의	 .07 

(.03~.1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igure 1).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가	지각하는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매개효

과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재	및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	대해

서는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국내	병원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10,13]와	국외	선행연구[38]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직무만
족도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감성지능은	심리

적	돌봄과	전문지식이	모두	요구되는	간호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감성지능이	높은	간호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조화를	

이루어	직무에	임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39].	특히,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
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인	감성지능

은	환아	부모와의	지지적인	상호관계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40]	대상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아동간호사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	감성지능을	강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선행연구에서	마

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의	감성지능

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어[41]	감성지능	증진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감성지능	강화를	위한	감정표현	놀이,	감정	일기	
쓰기,	명상	등	다각적인	방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
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단순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직접효과가	있었으나	의사소통능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는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

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매개변수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의
사소통능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본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

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

구에서[42]	감성지능이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의사소통능력과	직

무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

행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43]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선행연구[42]와	차이가	있었던	이유를	고찰해	보면,	본	연구	대
상은	아동	병동	간호사와	더불어	소아	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

자실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어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의	특성상	

제한되어	있는	면회	시간에만	환아	부모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

고,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환자의	감소와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
면서	의사소통의	기회가	부족하게	되어	아동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생각

된다.	의사소통능력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

고한	국외선행연구[44]를	고려해	보았을	때	추후	반복연구를	통

해	본	연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환아	

및	환아의	가족을	돌보는	전략이자[45]	아동간호사와	환아	및	

환아	부모	간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도구이므로

[46],	환아에게	최적의	간호를	제공하고	환아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아동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필수적으로	함양해야	할	역량이지만	

국내에서는	아동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

그램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국외에서는	브레인스토밍,	강의, 
토론,	예시	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된	치료적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간호사의	치료적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되었

다는	보고가	있어[47]	아동간호사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향

상을	위해	잘	설계된	의사소통능력	훈련	프로그램	적용	및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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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받을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은	단순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은	직무만족도와	직접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성지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
의	관계에서는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과	직무

만족도의	관계에서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이	매개변수로	작

용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간호사

를	대상으로	감성지능,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과	직무만족
도의	관계를	본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아동간호

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

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과가	나타나[23]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감성지능이	간호사-환아	부모	파
트너십에	미치는	영향	요인임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으나,	Mun과	
Yoo	[40]의	연구에서	두	변수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근무자의	경우	부서의	특성상	정해진	면회	시

간에만	보호자와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	간호사의	감성지능이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칠	시간이	부족하였을	것으

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대상자	중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가	
42.9%의	비율을	차지하여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

각한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동	환자가	감소하여	환아	
부모와의	관계	형성	기회가	줄어들었고,	아동	병동에	성인	환자
의	입원이	많아지면서	아동과	성인	환자를	동시에	간호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아동간호사의	환아	부모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아동간

호사의	감성지능,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	직무만족도의	관
계를	확인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므로,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직렬	이중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이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단순매

개효과는	없었지만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간호사-환아	부모	

간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이를	통해	직무에	대한	감정

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을	때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관계에서	직

접효과가	확인되어,	아동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간
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

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선행연구에서도	의사소통능력이	간

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21]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상을	요약하면	아동간호사의	높은	감성지능은	의사소통능력

을	향상시켜	대인관계	즉,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을	긍정적
으로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어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이	확

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감성

지능,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관계와	영
향	정도를	알	수	있었고,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이	직렬	이

중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조직의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실무에	필요

한	감성지능	개발과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

십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간호사-환
아	부모	파트너십,	직무만족도	간의	본질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던	
결과들을	통합한	것으로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

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직렬	

이중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과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	중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도구	및	

직무만족	도구는	구성타당도	및	준거타당도가	검증된	도구가	아

니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가	
확인된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연구를	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	및	간호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여,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과	간호
사-환아	부모	파트너십은	감성지능이	직무만족도로	향하는	경로

에서	유의한	직렬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간호사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아동간

호사가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는	감성지능을	증진하고,	의사소통
능력	함양	및	환아	부모	간의	파트너십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
치는지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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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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